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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관지확장증은 기침, 객담, 호흡곤란,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을 동반하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과 같은 영상검사에서 기관지확장이 관찰될 때 진단할 수 있

다[1]. 기관지확장증은 외래에서 흔히 진료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질환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

져 뚜렷한 치료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최근 유럽을 중심

으로 기관지확장증 레지스트리를 통한 연구를 통해 기관지

확장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치료반응과 예후가 

그 표현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보고되어  유럽호흡기학

회 및 영국흉부학회 기관지확장증 진료지침이 새로 발간 

되었다[2,3].

국내 기관지확장증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64명으로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은 편이다[4-6]. 유병률이 높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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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chiectasis refers to abnormal dilatation of the bronchi, which leads to the failure of mucus clearance and 
increased risk of infection. Pharmacotherapy for stable bronchiectasis includes oral or inhaled mucoactive agents, 
anti-inflammatory therapy, inhaled bronchodilators, long-term antibiotics, and long-term macrolide treatment. 
Among them, mucoactive agents are the most common adjunctive agents to airway clearance techniques. When 
patients with impaired lung function suffer from dyspnea, inhaled bronchodilators may be prescribed to relieve 
the symptom. Long-term macrolide treatment has been proven to prevent exacerbation in patients with frequent 
bronchiectasis exacerbation. If exacerbation occurs despite the above mentioned treatments, one or two weeks 
of antibiotics should be prescribed to cover respiratory bacteria that include Pseudomonas aeruginosa. Because 
evidence supporting the use of pharmacotherapy for bronchiectasis is weak, further research is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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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지확장증의 질병 부담 역시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진료현실을 

반영한 공식적인 기관지확장증 진료지침이 발간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유럽호흡기학회 

및 영국흉부학회 성인 기관지확장증 진료지침을 중심으로 

안정 시와 악화 시 기관지확장증 약물치료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안정 시 기관지확장증 약물치료

호흡기 증상이 동반한 기관지확장증 환자의 안정 시에 가

장 중요한 치료법은 기도 청결법을 통해 객담배출을 원활

하게 하는 것이다. 객담을 잘 배출해야 기도 내의 만성 염

증과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

이다[7].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기도 청결법만으로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증상

완화 이외에 약물치료의 중요한 목적은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1. 점액작용제 

원인질환 치료, 기도 청결법과 호흡재활, 독감예방접종, 

악화 후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자가관리 계획 등의 치료를 

적절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3회 이상 잦은 악화를 

보이는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는 흉부 물리치료요법의 재검

토와 점액작용제 치료가 권고된다.

1) 경구 점액작용제 

흔히 거담제로 불리는 경구 점액작용제는 객담 배출을 돕

기 위해 기관지확장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이

다.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제로는 에르도스테인(erdo-

steine),  아세틸시스테인(N-acetylcysteine),  암브록솔

(ambroxol) 등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카보시스테인(carbo-

cysteine)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제이다. 하지만 경구 점

액작용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약제들은 기관지확장증에서 그 치료효과가 무작위배

정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지는 않았다[3,8,9]. 최근 중국에

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 아세틸시스테인이 기관지확장증 악

화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지만[10], 연구의 일

차 목표의 정의 등 연구설계 측면에 문제가 있어 결과를 그

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흉부학회 지

침에서는 카보시스테인을 처방하였을 경우 최소 6개월 정도 

사용하고 경과를 볼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거담제 사용을 시

작한 경우 6개월 이상 사용한 후 효과를 판정하는 것이 적

절하겠다. 

2) 흡입 점액작용제 

흡입 DNase는 감염부위에서 호중구에 의해 분비된 DNA

를 분해하여 객담을 진하고 끈적하게 하는 효과를 완화시켜 

객담배출을 도와주는 점액용해제로 개발되어 낭포성 섬유화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기관지확장증 환자를 대상으

로 수행된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연구에서는 흡입 DNase 

사용군에서 오히려 악화가 증가하였고 1초간 노력성 호기

량 감소가 발생하여[11], 성인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 흡입 

DNase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3].

등장성 및 3% 이상의 고장성 생리식염수 또는 만니톨 흡

입 치료는 기관지에서 삼투압 차이를 유발하여 기관지 표면

과 상피세포의 수분을 증가시켜서 점액의 배출을 돕는 거담

제(mucokinetics/expectorants)로 제시되고 있다[12]. 하

루 2회의 고장성 생리식염수 흡입 치료는 낭포성 섬유화 환

자에서 악화를 줄이고 폐기능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

가 보고되었다[13,14]. 또한, 물리치료를 시행할 때 보조적

인 치료로도 효과가 입증되어[13], 미국 지침에서는 낭포성 

섬유화 환자에게 지속적인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15]. 낭포

성 섬유화와 점액 성상이 다른 기관지확장증에서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으나 유럽의 기관지확장증 치료

지침에서는 객담의 점도를 줄여서 점액 배출을 돕는 목적으

로 물리치료 시행 전에 흡입 고장성 생리식염수 투여를 권

장하고 있고[2], 호주와 스페인 지침에서는 모든 기관지확

장증 환자에서 사용하기보다 주로 반복적으로 악화되는 환

자에게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6,17]. 효과를 판단하

기위해 보통 6–7% 농도의 고장성 생리식염수 5 mL를 하

루 1–2회 3개월 이상 네뷸라이저를 이용하여 흡입 투여한

다[17].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지침에서는 흡입 등장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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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식염수 투여도 고장성 생리식염수 투여와 함께 권고되고 

있고[3,18],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환자가 견디지 못할 경우 

등장성 또는 3% 생리식염수를 투여해볼 수 있다[17]. 대부

분 지침은 기관지수축을 예방하기 위해 흡입 고장성 생리식

염수 사용 전에 흡입 기관지확장제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흡입 만니톨 치료는 1년간 수행된 대규모 무작위대조군 연

구에서 일차 목표인 악화빈도를 줄이지 못하였으나 이차 목

표인 첫 악화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약간 개

선시켰다[19].

2. 항염증치료 

기관지확장증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항염증제는 흡입 

또는 경구 스테로이드, 메틸잔틴계 약물(methylxanthine),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leukotriene receptor antago-

nists) 등이 있다. 기관지확장증의 항염증치료의 이론적 배

경은 항염증약물들이 만성적인 점액 분비 기전에 작용하여 

객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3]. 20명의 성인 기관지

확장증 환자를 대상으로 교차설계로 수행된 연구에서 흡입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객담양과 호흡곤란을 줄인다고 보고

하였지만[20], 천식환자가 제외된 다섯 개의 위약대조군이 

있는 무작위배정 연구들을 코크란리뷰에서 메타분석한 결

과 흡입 스테로이드는 위약군과 비교하여 폐 기능 및 증상

개선 효과가 없었고 악화도 줄이지 못하였다[21]. 영국흉부

학회 지침에서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기

관지확장증 환자 외에는 흡입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권고하

지 않는다[3]. 그외 경구 스테로이드, 메틸잔틴계 약물, 스

타틴(statin), 인도메타신(indomethacin), PDE-4 (pho-

sphodiesterase-4) 억제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 등

의 약물도 기관지확장증 환자 치료에 있어 효과가 정립되

지 않았다.  

3. 기관지확장제 

기관지확장증 환자는 흔히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환기 장

애를 동반하여, 환자 중 60% 이상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경

험한다[22]. 호흡곤란과 폐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흡입 기

관지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고, 살부타몰과 같은 속효성 베타

2 항진제보다는 지속성 베타2 항진제 혹은 지속성 무스카린

(muscarinic) 길항제를 사용한다. 

기관지확장제가 기관지확장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거

나 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시행한 한 후

향적 연구는 기류제한이 있는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 3– 

6개월 흡입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였을 때 폐기능 개선효과

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23], 아직까지 기관지확장제의 치

료효과가 정립되지는 않았다[3]. 영국흉부학회 지침에서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기관지확장증에서 지속성 기관지확장

제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3],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하지만, 만성폐쇄

성폐질환이나 천식이 동반된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는 흡입 

기관지확장제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나 천식 진료지침을 따라서 적절히 흡입 기관지확장제를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현재 기관지확장증 치료에 있어 기관지확장제의 주요 역

할은 기도 청결법을 시행하기 직전에 기도를 확장하고 기

도 청결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만, 향후 기

관지확장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4.   첫 배양된 녹농균 또는 재배양된 녹농균 제균을 위한 

경구 항생제 치료

기관지확장증 환자의 객담에서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배양은 심한 증상, 삶의 질 저하, 폐기능 감소, 

잦은 악화와 입원, 의료 비용의 증가와 사망과 연관되어 있

다[24]. 중증의 기관지확장증에서 녹농균이 배양이 되는지,  

녹농균이 심한 기관지확장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

직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임상경과가 악

화되는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 녹농균이 처음 발견되거나 

다시 배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녹농균의 제균 치료가 권고되

며 가장 먼저 경구 퀴놀론(하루 2회 시프로플록사신 500–

750 mg)을 14일 동안 사용하는데, 이후 객담에서 계속해

서 녹농균이 배양되면 정주 항생제(베타락탐 항생제±아미

노글리코시드)로 2주를 치료한 후 3개월 동안 흡입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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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스틴, 젠타마이신, 토브라마이신 등)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2].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받은 흡입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본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다. 

5. 장기간 항생제 치료 

점액작용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1년에 3회 이상 잦은 악화(

아래 기관지확장증 악화 단락 참조)를 보인 기관지확장증 환

자에서는 장기간(3개월 이상)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2,3]. 장기간 항생제 치료 약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

자는 객담에서 배양된 균의 유무와 종류이며 다음과 같이 치

료를 권고하고 있다. 첫째, 녹농균이 배양된 경우에는 기관

지확장증 악화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흡입 항녹농균 항

생제 또는 장기간 마크로라이드(macrolide) 사용이 권고된

다. 둘째, 녹농균 이외에 병원성이 의심되는 균이 배양된 경

우에는 장기간 마크로라이드 또는 해당 균에 작용하는 장기

간 경구 또는 흡입 항생제 치료가 권고된다. 셋째, 원인균

이 동정되지 않은 경우 즉, 녹농균이나 다른 병원성이 의심

되는 균주가 배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마크로라이드 

치료가 권고된다. 이러한 치료에도 악화가 계속된다면 장기

간 마크로라이드와 장기간 흡입 항생제를 동시에 사용할 것

이 권고된다. 

6. 장기간 마크로라이드 치료 

1년 혹은 그 이상 마크로라이드(아지스로마이신, 에리스

로마이신 등)를 투여하면 기관지확장증 악화를 예방하는 효

과가 있음은 최근 관련된 연구들의 개별환자 정보를 합쳐

서 분석한 메타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25]. 이 연구에 따

르면 전체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 악화 빈도를 51% 감소

(adjusted incidence rate ratio [IRR] 0.49, 95% 신뢰구

간 0.36–0.66; P<0.0001)시켰고, 특히 객담에서 녹농균

이 배양된 환자에서 64% 감소되어 효과크기가 더 컸는데

(IRR 0.36, 95% 신뢰구간 0.18–0.72; P=0.0044) [25], 

이는 흡입 항생제의 악화감소 효과인 19% (IRR 0.81, 95% 

신뢰구간 0.67–0.97; P=0.020) [26]보다 훨씬 커서 향후 

지침에 반영되어 권고 사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녹농

균 제균을 위한 흡입 항생제 사용이 어려운 국내에서 장기

간 마크로라이드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27], 부작용

으로 청력 감소, 소화불량, 심전도 변화(예: QT 간격 연장)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마크로라이드 단독으로 장기간 노출

될 경우 비결핵항산균의 내성균 발현으로 치료가 거의 불가

능한 비결핵항산균 폐 질환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

의를 요한다[28,29]. 따라서, 장기간 마크로라이드 치료는  

1년에 3회 이상 잦은 악화나 입원이 필요하였던 중증 악화

를 경험한 환자 등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정해야 하고 

치료 시작 전에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 검사를 시행할 것

을 추천한다.

7. 장기간 흡입 항생제 치료

장기간 흡입 항생제 치료는 녹농균이 배양되거나 잦은 악

화가 있는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상시 

사용은 부작용과 내성균 출현으로 권고되지 않는다[2,16]. 

아직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서 절차를 거쳐 도입하여 적

응증이 되는 환자에게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러한 흡입 항생제 효과는 항생제 종류와 연구 대상 및 측정

한 연구결과, 배양된 균의 양과 종류에 따라 치료반응이 다

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만성 기도 감

염을 동반한 성인 기관지확장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흡입 항생제 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16개 연구

(n=2,597명)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결과 부작용

은 적었고 세균 수를 줄였으며, 효과크기는 작았으나 악화

를 줄이고 삶의 질이 개선된 반면 내성균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26].

악화 시 기관지확장증 약물치료

평소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도 

객혈과 같은 기관지확장증 악화 증세로 진료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료 의사는 기관지확장증 악화에 관

해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약물치료 및 환자교육을 시행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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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화의 정의

기관지확장증 악화의 정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

할 때로 정의된다[30]. 첫째, 48시간 이상 동안 기침, 객담

의 양·농도, 객담의 화농성, 호흡곤란·운동능력 저하, 피

로·불쾌감, 객혈 증상 중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악화될 

때, 둘째, 담당 의사가 치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다.

2. 항생제 치료

기관지확장증 악화 시에는 임상증상 개선을 위해 항생제 

치료가 권고된다[2,3,31,32]. 일반적으로 세팔로스포린계 

혹은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처방을 권고하나, 객담 내 세

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정보가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항

생제를 선택해서 처방해야 한다. 영국흉부학회 지침에는 기

관지확장증 악화 시에 적정 항생제 치료기간을 2주로 제시

하였으나[3], 2주라는 치료기간에는 아직 논란이 있다. 객담

에서 녹농균이 배양된 환자는 2주 치료를 권고하며[3], 녹농

균이 배양되지 않았거나 기관지확장증 중증도가 낮은 경우

에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의 항생제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개월 간격으로 기관지확장증 환자를 진료할 경

우 객혈 등의 악화 증세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가 자가로 복

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를 미리 비상약으로 처방하는 것을 권

고한다.

결론

기관지확장증 치료에 관해 안정 시와 악화 시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기관지확장증 안정 시 약물치료는 주로 점액작용

제(예: 거담제)같은 객담 배출을 돕는 경구약제가 치료에 이

용되며, 기도 청결 시행 전이나 반복적으로 악화되는 환자에

게 네뷸라이저를 이용한 흡입 등장성 또는 고장성 생리식염

수 투여가 객담의 점도를 줄여서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흡입 생리식염수 투여 전에 흡입 기관지확장제 사용은 기관

지수축을 예방하고 거담효과를 높인다. 호흡곤란과 폐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는 흡입 기관지확장제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악화가 잦은 환자에서는 장기간 마크로라이드 치료가 권

고되나 부작용과 내성균 출현에 주의해야한다. 기관지확장

증 악화 시에 보일 수 있는 증상에 대해 담당의사와 환자는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악화 시에는 1–2주간의 항생제 

치료가 권고된다. 장기간 흡입 항생제 치료는 녹농균이 배양

되거나 잦은 악화가 있는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서 향후 국내 실

정을 반영한 기관지확장증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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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기관지확장증은 대표적인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우리나라 기관

지확장증 유병률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지만, 임상에서 흔히 

처방하는 점액작용제와 같은 약제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가 부

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최근 유럽 호흡기학회와 영국 흉부

학회에서 발간한 성인 기관지확장증 진료지침을 중심으로 안정 

시와 악화 시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정리하여 소개

하고 있다. 객담배출과 악화 예방이 중요한 치료 목표임을 설명

하고, 이에 따른 치료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의 의료상황을 고려한 기관지확장증 치료법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 기관지확장증에 관한 진료지침이 발간되

지 않은 실정에서 이 논문은 기관지확장증 치료 결정에 많은 도

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